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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6일 목요일 새벽 잠언>

1. 사탄은 자기 생활로 이기는 것이다. 자기 행실이 검이다. 생각과 마음

과 행동으로 이기는 것이다.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것이다.

2. 바람도 물도 얼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냐. 생활 속에 물로 씻고 닦는

데 얼마나 부드러우냐. 생활 속에 바람이 얼마나 부드러우냐. 비단에 

비할 소냐. 어린아이 살결에 비할 소냐. 부드러운 물과 바람이다. 그

러나 세상에서 이같이 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철이냐. 군대냐. 포탄

이냐. 다이아몬드냐. 

   물과 바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지느냐. 빨리 갈수록 강하다. 물도 바람

도 빨리 가면 갈수록 강하고, 많이 가면 갈수록 강하다. 물과 바람이 

빨리 강하게 간 곳은 철도, 돌도, 강한 군사도, 어떤 만물도 남아 있

지 않다. 고로 하나님은 이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드럽게 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는 이것들을 

강하게 달리게 하고 많이 달리게 하여 인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심판

하기도 하며 쓰신다. 

   물과 같이 부드러워라. 바람같이 부드러워라. 그러나 급할 때는 바람

같이 빠르게 하고, 물과 같이 빠르게 번개처럼 행하여라. 그러면 표적

이 일어난다.

3. 네 마음이 물이다. 바람이다. 속도를 내어 빨리 할수록 급물살이다. 

태풍이다. 거침없이 차고 나간다. 표적이다. 능력이다. 불가능이 없다.

   미리 하는 것도 시간상 빨리 한 것이 되어 안 될 것이 이루어지는 표

적이 일어나고, 마치 태풍이 쓸고 가고 범람한 물결이 쓸고 간 것같이 

깨끗이 이루어지는 표적이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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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마음과 그 행하심은 물과 같고 바람과 같

다. 물과 바람같이 부드럽게 인간들을 대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보고 심판하실 때는 속력을 내어 행하

신다. 이와 같이 축복과 심판을 속도로 조종하신다.

5. 네 마음과 정신에서 태풍과 홍수가 일어난다.

6. 해야 될 일을 놓고 폭포수같이 급물살같이 속도를 내고 재촉하여 빨

리 해야 한다. 바람같이 태풍같이 행해야 할 수 있다. 네 마음이 바람

이다. 네 생각에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강풍과 태풍이 되어 할 

일을 하게 된다. 네 마음이 물이요, 네 생각과 정신이 급물살이며 폭

포수다. 네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 네 할 일을 

하게 된다. 빨리 하고, 재촉하고, 서두르며 속도를 내야 거침없이 행

하여 때를 놓치지 않고 승리한다. 속히 행해야 능력이다. 표적이다. 

7. 빨리 하는 것이 표적이다. 거기 빠져 행할 때 재촉하고 빨리 행하여 

주인공이 되고 승리자가 된다.

8. 거기에 빠져 빨리 행할 때 사탄도, 행악자도, 원수도 힐문하지 못한

다. 태풍과 급물살을 막는다고 막아지겠느냐. 적이 네 앞에 언제까지 

온다 생각하고 속력을 내어 산을 넘어가라. 

9. 빨리 할 때 죽음도 피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도 물리치고, 나와 갈 길

을 같이 가게 된다. 

10. 동작을 빨리 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것이요, 일찍부터 행하는 것도 빨

리 하는 것이다. 가속도를 붙여 행하여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

도 빠른 구름을 타고 행하신다. 


